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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호 교류도시 블가리아 공화국・플로브디프시 방문】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오카야마시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불가리아 

공화국의 플로브디프시를 방문했습니다. 동시에 개최 중인 이벤트 

「2019년 유럽 문화 수도」에 맞추어 초대된 것으로 저는 총 34명으로 

구성된 오카야마 시민 문화 교류단의 단장으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플로브디프시 디미토로후 시장님은 취임한지 4일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외 방문단이었던 것도 있어 「이 방문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방문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자기 집에 있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계세요」  

라는 인사를 받았고 또한, 시 정부 관계자분들도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무척 감동했습니다. 

 

 유럽 문화 수도 이벤트에서의 샤쿠하치, 고토, 츠즈미 연주 (일본 악기 

연주)는 많은 분으로부터 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해 일본에서는 「후유노 

우타(겨울 노래)」로 알려진 불가리아 동요를 연주했을 때는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또, 오카야마를 대표하는 춤의 하나인 「우라자 츰」을 선보였을 때, 

마지막 부분엔 플로브디프 시민분들과 손을 잡고 전원이 하나가 되어 

우라자 춤을 추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언어의 벽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교류를 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플로브디프시 다음으로 방문한 수도 소피아시에서는 동경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 대회의 사전 캠프 실시 협정을 하기 위해 클라레프 청년・

스포츠 대신이나, 이미 오카야마시에서의 캠프 실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베드민턴, 여자레슬링을 비롯한 각종 경기단체의 관계자를 방문했습니다. 

대신께 지금까지 오카야마시의 불가리아 선수단의 서포트에 대한 감사의 

기념품을 받았고, 육상 경기나 패럴림픽 등의 각 경기 단체에서는 사전  

캠프 실시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시의 우호 교류가 더욱 진전됨과 동시에 내년 

여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 대회전에는 더욱 많은 불가리아 선수가 

오카야마시에서 사전 캠프를 실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